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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롤리나 말도나도 레이즈
(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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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야기는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

햇살 가득한 야외로 나온 이스마엘의 얼굴은 

싱글벙글했어요.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가는 

길이었거든요. 이스마엘은 한 손엔 아빠 손을 잡고, 다른 

손으로는 축구공을 들고 걸었어요. 이스마엘은 아빠와 시간을 

보내는 게 좋았어요. 특히 함께 축구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!

이스마엘은 공원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. 축구장 

근처에서 잡초 제거 중인 한 아주머니가 보였고, 어떤 가족이 

인도를 걸어가는 것도 보였어요. 하지만 축구장에서 운동을 

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이스마엘은 아빠와 함께 아주 

넓은 곳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겠네요!

“이제 시작해 볼까?” 아빠가 말씀하셨어요.

“좋아요!” 이스마엘은 축구장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어요. 

이스마엘은 지그재그로 드리블을 하고, 페널티킥을 차고, 코너 

슛을 연습했어요.

그런데 아빠가 힘을 주어 찬 공이 그대로 이스마엘의 머리 

너머로 날아갔어요!

“제가 가져올게요.” 이스마엘이 말했어요. 축구장 구석까지 

내달린 이스마엘이 공을 집어 들었어요. 아까 그 아주머니는 

아직도 흙을 파 내고 계셨어요. 아주 피곤한 표정으로요.

“이제 아빠가 골키퍼를 할게.” 아빠가 말씀하셨어요. “골을 

넣을 수 있는지 볼까!”

이스마엘은 달려가서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어요. 아빠가 

손을 뻗어 막으려고 했지만, 공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요.

“골!” 공이 그물을 때리자, 이스마엘은 환호성을 질렀어요.

금세 한 시간이 흘렀어요. “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.” 아빠가 

말씀하셨어요.

이스마엘은 잡초를 뽑는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어요. ‘햇볕 

아래에서 일하는 건 축구를 하는 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을 것 

같아.’ 이스마엘은 아주머니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. 좋은 

생각이 떠올랐어요.

“아빠, 저 아주머니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?” 

이스마엘이 말했어요.

“응?” 아빠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셨어요. “아, 그런 것 

같구나.”

“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!” 이스마엘이 

말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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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글쎄, 우린 얼른 집으로 가야 하는걸. 엄마가 기다리고 

계시잖니.” 아빠가 말씀하셨어요.

아주머니가 이마의 땀을 닦으셨어요.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

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. “아주머니와 

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.” 

이스마엘은 아빠의 손을 잡고 아주머니께 걸어갔어요.

“안녕하세요, 아주머니.” 이스마엘이 손을 흔들며 

말했어요.

아주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어요. “무슨 일로 

그러니?”

아주머니가 별로 달가워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. 하지만 

이스마엘은 계속 말을 이어 갔어요. “아주머니가 정말 훌륭한 

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!”

그제야 아주머니는 고개를 드셨어요.

이스마엘은 방긋 웃었어요. “공원을 잘 관리해 주셔서 

고맙습니다!”

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음을 지으셨어요. “고맙구나.” 

아주머니의 얼굴에 더 큰 미소가 번졌어요. “정말 고마워.”

이스마엘은 아빠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행복했어요.

“네가 한 말이 그분께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구나.” 아빠가 

말씀하셨어요. “네가 받은 느낌에 귀를 기울인 건 정말 잘한 

일 같아.”

“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” 이스마엘은 잠시 생각에 

잠겼어요.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“그게 

성신의 속삭임이었을까요?”

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“성신은 종종 누군가를 돕고 

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시지. 방금 네가 한 것처럼 말이야.”

이스마엘은 활짝 웃었어요.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건 

아주 작은 일이었지만, 덕분에 아주머니는 더 행복한 하루를 

보내게 되셨어요. 그리고 성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덕분에 

이스마엘도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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